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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성당사무실 시간: 월, 금요일

미 사 성 가 입당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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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후 친교실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화요일 오후 8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

금요일(오후 2 – 8 시). 화, 목요일(오후 2 – 6 시).  

봉헌 () 성체 () 

삼으소서. 

나아가게 하소서. 

헌신하게 하소서. 

묵주기도 바치는

년 10 월 26 일 (가해) 

 
Parish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제 24 권 44 호 

분(스페인어) 

703-5957) 

파견 () 

바치는 법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0/26 이 클라라 이 바오로 성인복사 

11/2 이 마틸다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11/9 유 요한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11/16 이 클라라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0/12 $ 317.00 _ _ 

10/19 $ 255.00 $130.00 $400.00 

*2 차 봉헌: 매월 첫째, 셋째 주일미사. 
 

10 월은 묵주기도 성월 : 주일 미사 시작 전 (오전 7 시 30 분 부터)  

10 월 묵주성월을 맞아, 주일미사 시작 30 분 전부터 묵주의 기도를 매주 

5 단씩 봉헌할 예정입니다.  
 

11 월 위령 성월 : 주일 미사 시작 전 

11 월에는 주일미사 시작 5 분 전, 매일미사책의 ‘위령성월기도’를 

바칩니다. 
 

11 월 위령미사 봉헌 

11 월 한달 동안 ‘위령미사 봉헌’을 하실 분들은, 본당에 준비된 연미사 

봉헌봉투를 이용해 주십시오. 
 

한국어 평일미사 :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에 한국어 평일 미사가 있습니다.  
 

성서통독: 매 주 ‘주일 미사 후 10 분씩’ 

6 월 22 일부터 주일미사후 10 분씩 ‘사도행전’을 다함께 봉독하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펴낸 성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필서: 1-8 장, 9-16 장, 17-28 장 세부분으로 나눠서 

구역장님께 제출. 

공 동 체  소 식  
10 월은 묵주기도 성월 : 주일 미사 시작 전 (오전 7 시 30 분 부터)  

10 월 묵주성월을 맞아, 주일미사 시작 30 분 전부터 묵주의 기도를 매주 

5 단씩 봉헌할 예정입니다.  
10/5: 환희의 신비, 10/12: 고통의 신비. 10/19: 빛의 신비, 10/26: 영광의 신비. 
 

가을 하마이카 축제: 11/9 (주일): 오전 8 시-오후 5 시 

산클레멘테 공동체 가을 축제가 11 월 9 일(주일)에 열립니다. 

본당가을축제에는 다양한 먹거리, 라플티켓, 음악과 아이들을 위한 

게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평협임원회의: 11/11 (화) 오후 8 시 

11 월 평신도협의회 임원회의는 오후 8 시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소공동체 구역모임: 11/16 (주일) ‘오전 8 시 주일미사 후’ 

11 월 소공동체 구역모임은 11 월 16 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전 요아킴 신부님 볼리비아 선교지 방문: 11/10 -11/21  

전 요아킴 주임신부님의 볼리비아 선교지 방문일정은 11 월 10 일부터 

11 월 21 일까지입니다. 11 월 첫째주부터 세째주 까지 매주 수요일 한국어 

미사가 없습니다. 
 

대림 피정 강의: 12/7(주일) 예정 

예수회 (서강대) 심백섭 유스티노 신부님께서 피정강의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축하드립니다.  

지난 9/28 (주일) ‘사도행전’ 퀴즈대회에 홍아네스 자매님께서 1 등을 

하셨습니다.  
 

이 그레이스 자매님의  따님 결혼 피로연: 11/2 (주일) 오후 4 시 

이 그레이스 둘째 따님(Kathy Suh)의 결혼 피로연이 11 월 2 일 오후 4 시에 

자택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주소: 9311 Elizabeth Grove Ct., Bakersfield, CA 93312  

             (NW Bakersfield; Oliver Dr. and Riverlake Dr. 인근) 

전화:  310-999-365 (gate code: #1176 )  

말씀의 이삭                                그러니 깨어있어라 

                                                                                                배장수 베네딕토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상임이사 

“주님, 이 성수로 저희 죄를 씻어 주시고 마귀를 몰아내시며 악의 유혹을 

물리쳐 주소서.” 

 

저는 좀 칠칠치 못합니다. 뭔가를 잘 잃어버립니다. 유럽 출장 며칠 동안 

선글라스와 노트북, 비행기 표, 그리고 지갑을 차례로 잃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최근 소중한 성물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수중에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저 자신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처음 것을 잃어버린 뒤에 

그 사실을 숨기고 얼른 똑같은 것으로 새로 맞췄는데, 그것을 또 잃어버린 

겁니다. 가격이 만만찮은 데다 예전에도 실로 귀한 성물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 마음이 매우 아팠고, 요샛말로 ‘멘붕’ 상태를 맞았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주운 사람에게 소중한 물건이 되기를 

기원했고,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다시 돌려주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던 중 ‘몸 안 다친 것을 다행으로 알자’던 예전과 달리 ‘주님께서 

내게 뭔가 신호를 보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곰곰 묻고또 묻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이 불쑥 제 가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마태 

25,13) 
 

순간 코끝이 찡했습니다. 

육신은 움직이고 있지만 정신은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리하여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신호를 보내신 

것이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자기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따져 보십시오.”(2코린 13,5),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 2,20) 등의 말씀을 자각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제게 은총을 베푸신 

거라고 느낀 것입니다. 
  

  사실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언제 오시고 가시는지,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간을 모릅니다. 현재의 이 삶이주님의 자비와 은총과 구원과 평화의 

선물인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곤궁에 빠지게 되면 

그때서야 깨닫고 후회하고 그리워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루카 11,10)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용서·은총·강복·구원·생명·희망·영광·평화·사랑….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 받고 얻을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 삶을 의식하면서 집과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두 성당을 

들어갈 때마다 성수를 찍으며 간절히 간구해 봅니다. 
 

“주님, 이 성수로 세례의 은총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서울주보에서> 

 


